
THE TOWN NEWS 17January 6, 2020   Vol. 1297연재

  

1-2년 전부터 박항서 매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

자주 등장한다. 내용을 살펴보니, 베트남이 동남

아시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게 되었단다. 60년 

만이라고 한다. 박 감독의 지휘 아래 베트남 축구

는 지난해 AFC U-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

로 아시안게임 4강 신화와 10년 만의 스즈키컵 우

승을 달성하는 등 연거푸 역사를 다시 쓰고 카타

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레이스에서도 G

조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. 축구는 국제전만 보

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대단한 일임

이 확실하다. 

그 중심에 박항서 감독이 있었다.  그의 말년은 

화려하다기 보다는 멋있는 것 같다. 베트남에서 매

직을 펼치기 이전 박 감독 또한 2002년 정점을 찍

고 여러 학교와 지방 구단을 떠돌며 걱정과 고민이 

많았을지 모른다. 모두가 꺼려하는 동남아 국가까

지 쫓기듯 내몰렸을 때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을지

도 모른다. 하지만 박 감독은 연연치 않고 그저 자

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해냈다. 

나는“박항서 매직”이라는 제목에서 매직이라

는 단어가“기적”이라고 읽힌다. 기적이 일어난 곳

이 베트남인지, 박항서 감독인지, 축구계인지 확실

하진 않지만 분명 마법같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

만은 확실하다.

박항서 감독의 활약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한국

과 한인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다고 한다. 베트남 

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열광하고 한 목소

리로 박 감독과 한국에 감사를 전한다. 이렇게 매

직은 그로 인해 위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

그 진가를 발하게 되는 것 같다. 

우리에게도 비슷한 기억이 있다. 바로 2002 월드

컵이 그러하다. 2002년은 그 시대를 살았던 대한

민국 국민이라면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특별한 해

였다.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아무나 끌어안고 소

리지르고 눈물 흘렸던, 스포츠를 보며 내 평생 이

렇게 감동적인 적이 있던가… 싶었던 순간이었다. 

대표팀을 승리로 이끈 히딩크 감독은 바로 국민 영

웅이 되었고 모든 연호와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. 

정말 할리우드 스포츠 영화처럼 말도 안 되는 기

적이었다. 월드컵 16강만 해도 좋겠다던 대한민국 

축구 팀이 8강이라니, 4강이라니…… 역전의 역전

을 이루고 설마가 현실이 되던 기적의 순간들을 목

격하며 우리는 모두 하나였다. 국민이 부르면 선

수들이 기적으로 응답했다. 온 나라가 한 마음으

보고싶은 매직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로 응원했고 함께하는 응원은 모두의 심장을 뛰

게 했다.  

요즘같이 시국이 어수선한 때는 어쩐지 더욱 그

날이 그리워진다. 비록 스포츠 때문이긴 했지만 

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

다. 요즘처럼 종북 좌파라며, 태극기 부대라며 서

로에게 칼날을 세우며 으르릉 거리는 것은 이제 

지칠 만큼 지쳤다. 서로를 갈라놓지 못해 아우성이

고 나와 다르면 무조건 적이 되는 사회에서 평정심

을 갖고 바르게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. 

하지만 다시 한번 보고 싶다. 꿈이 이루어지는 매

직, 그 기적을 말이다. 


